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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육군속 한국인 병사들

글:  러넷 M. 제퍼슨 상병

초등학교 5학년 일때 처음 접한 흑백 사진속 한국전 모습은  최병장의 뇌리에 깊이 박혔고 그녀가 성인이 되었을때 미 육군에 입대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미 8군 주임원사의 수석 행정보조인 그녀는 그 사진 속에서 두 젊은 미군은 진흙 범벅이 된 한국 어린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고 한다.

“저는 그 장면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군인으로서 영웅이 되는꿈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었습니다.”그녀가 말했다. “저는 군복을 입고 싶었고 군인으로 불리고 싶었습니다…그리고 영웅으로도요.”
그녀가14살 때 걸프전에서 돌아오는 동네 군인들을 보고 그녀는 또 다시 미국 군인이 되겠다는 꿈을 다지게 되었다.

“걸프전 동안, 저의 고향에서는 귀환 군인들을 위해 환영 퍼레이드를 열었습니다. 행진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부러운 얼굴과 병사들에게서 느꼈던 자랑스러움은 저로 하여금 어린 시절 꿈을 쫓게 만들기에 충분했죠.”그녀는 계속 말을 이었다. 지금 당장 과거로 돌아 간다 해도 또다시 군인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최병장은 1999년 2월 미 육군에 입대했고 2000년 1월부터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다. 

25세의 부사관인 그녀는 2월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것이라고 한다.

 최 병장은 또, 내년 가을에는 간부 후보 학교에 입학하고 싶다고 한다.


“저는 어릴 적에도 바비 인형과 놀기보다는 군인 인형을 가지고 놀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여자애들 놀이보다는 전쟁놀이 같은 걸 더

즐겼구요. 저는 항상 장군이나 대장이었지요. 장군이나 대장이 되는 것은 어릴 적 부터 키워왔던 제 꿈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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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사람, 제 8인사 행정사령부 보직담당 김영민 일병도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 미군에 입대 결심한 사람이다.

 “민간인으로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 보다 군인이라는 지위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길이 훨씬 빠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마음먹고 있다가 결국 미군에 입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곧장 이곳 한국에 있는 모병관을 찾아갔고 4년 동안 복무를 자원하게 된 것이었다.

이미 19개월간 복무 경험을 쌓은 이곳이 김영민 일병에게는 첫번째 근무지이다. 이곳은 그의 고향이기에 이미 한국 복무 기간을 2년 더 연장한 상태다. 

군대에 있는 동안, 그는 학사 학위 취득 과정을 밟고 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경제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싶습니다.  현재 전문대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데 우선 준학사 학위부터 따야지요.”라고 그는 말했다.

제8헌병여단 소속 운전병 오진수 상병은 직업교육을 받기 위해 미군에 입대하였다. “저는 경찰이 되기위해 많은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앞으로 FBI에서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오 상병은 군대에서 지도자적 경험을 쌓기 위해 미군에 입대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세계를 돌아다녀 보고 싶어서요.”라고 그는 말한다.

서울에서 태어난 오 상병은 1999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2000년 5월에 미군에 입대하였고 2002년 2월부터는 한국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

최 병장은 미군에 입대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지적했다. “어떤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발판으로 미군에 입대하고 또 어떤 이들은 단지 군대식 생활 방식에 대한 동경때문에, 또 어떤이는 학사 학위 취득을 위해 입대하기도 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주임원사의 수석 행정 보조로서 저는 모든 의장 행사에 참석하게 됩니다. 언제나 군가가 울려 펴질 때 쯤이면, 계급이 가장 낮은 이병들부터 가장 높은 장군에 이르기 까지 모든 군인들이 발로 박자를 맞추기 시작하고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찬 미소를 지으며 군가를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때마다 저는 이들이 어떤 이유로 입대 했는지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자랑스러운 군인임을 깨닫게 됩니다”라고 최 병장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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